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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달 기존주택 판매 3년1개월래 최저

애플, 차세대 배터리 개발  위해 삼성SDI 임원 영입

지난해 12월 미국의 기존주택 판매가 3년1개월만에 최

저 수준을 기록했다. 올해 주택시장이 부진할 것이란는 

전망에 힘이 실리는 결과이다.

미국부동산중개인협회(NAR)는 22일 지난달 기존주

택 판매량이 연간 환산 지준 499만채로 전월보다 6.4% 

감소했다고 발표했다. 이는 2015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

수준이다.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10.3%나 감소

했다. 

앞서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12월 기존주택 판매가 한 

달 전보다 1.0% 감소한 525만 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

했다.

지난해 11월 기존주택 판매 건수는 533만 건으로 1만 

건 가량 상향 조정됐다. 기존주택은 전체 주택 시장에서 

애플이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해 삼성SDI 임원을 영

입한 사실이 확인됐다.

24일‘이투데이’에 따르면 블룸버그통신은 전날 애플

이 삼성SDI의 안순호 전무를 지난달 채용해 배터리 개발 

담당 글로벌 대표로 임명했다고 보도했다.

안순호 전무는 LG화학 배터리연구소 연구위원(상무)

으로 재직하다가 퇴직 후 1년이 조금 넘은 2015년 삼성

SDI 배터리연구소의 차세대연구팀장(전무)으로 이직해 

화제를 모았다. 일반적으로 첨단 기술 연구 인력이 이직

할 때는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1~2년의 유예 기간을 두

나 이번에 안 전무는 바로 애플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전

해졌다. 블룸버그는 그가 삼성SDI에 있을 당시 리튬이

온배터리 팩과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을 진두지휘했

다고 설명했다.

애플은 그동안 삼성SDI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았다. 

90%가량을 차지한다.

2018년 기존주택 판매는 534만 건으로 2015년 이후 

가장 부진했다. 지난해 주택 판매 부진은 재고 부족과 

집값 상승이 잠재 주택 구매자들을 망설이게 했기 때

문이다. 여기에 연방준비제도(Fed)의 기준금리 인상에 

따라 모기지 금리까지 오르면서 주택 수요자에게 부담

을 줬다.

12월 판매된 기존 주택 가격의 중간값은 1년 전보다 

2.9% 상승한 25만3,600달러였다. 12월 말 주택 재고는 

판매 대비 3.7개월 분량이었다.

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면서 

주택시장 성수기인 봄에 경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

전망도 내놓고 있다.

애플이 안 전무를 영입한 것은 공급망 업체들에 대한 배

터리 의존도를 줄이려는 의도라고 업계에서는 풀이했

다. 이미 애플은 미래 기기에 필요한 차세대‘마이크로

LED’디스플레이도 자체 개발에 나선 상태다. 삼성전자

가 현재 애플 아이폰 등에 OLED 디스플레이를 공급하

고 있다.

애플은 심지어 지난해 2월 배터리 핵심 원료 중 하나

인 코발트를 광산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고자 협상하고 

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.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

로 배터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핵심 원자재가 공

급난에 빠질 수 있다는 불안으로 미리 나선 것이다. 아

울러 이번 안 전무 영입 소식은 지난해 애플이 코발트 구

매를 시도한 배경을 확실하게 설명해주고 있다고 블룸버

그는 전했다.

애플과 안 전무 모두 블룸버그 보도에 대한 언급을 거

부했다.

보잉, ‘우버 에어’ 
첫 시범 비행 성공

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업체 보잉이‘우버 

에어’용 개인용 무인이동체(PAV) 프로토타

입 시범 비행에 성공했다.

24일‘아시아경제’에 따르면 보잉은 최근 

미국 버지니아주 매너서스에서 PAV 프로토

타입의 시범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

혔다. PAV 프로토타입은 드론처럼 수직 이

착륙이 가능하며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기모

터 방식으로 구동돼 헬리콥터 보다 소음이 

적다. 한 번 충전으로 50마일(약 81km)을 비

행할 수 있다. 

그렉 히슬롭 보잉 최고기술책임자(COO)

는“개념 설계에서 프로토타입 시범 비행에 

성공하기까지 불과 1년의 시간이 걸렸다.”고 

자평했다. 

보잉 경영진들은 보잉이 개발 중인 PAV가 

우버가 구상하는 날아다니는 택시, 우버 에

어나 기타 상업용 항공 서비스에 활용될 것

으로 보고 있다. 우버는 2023년까지 우버 에

어를 상용화한다는 목표다. 앞서 에릭 엘리

슨 우버 항공사업부문 대표는“우버 에어는 

2020년 시범 운항에 성공해 2023년 상용 서

비스에 나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.”고 밝

힌 바 있다. 우버 에어는 로스앤젤레스와 댈

러스 지역에 우선 출시할 계획이다. 

데니스 뮐렌버그 우버 최고경영자(CEO)는 

“우리의 첫 비행은 미래도시의 항공교통에 

있어 중요한 진전”이라고 평가했다.

한편, 보잉 라이벌인 에어버스와 독일의 스

타트업 기업인 볼로콥터도 에어 택시용 소형 

항공기를 자체 개발중이며, 텍스트론의 자회

사 벨도 에어 택시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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